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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self-respect,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learning persistence. For this study, a web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udents who were in college of engineering 
at D college in Seoul. A total of 702 samples were analyzed for this research.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variables (self-respect,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had positive effects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significantly. 
Secondly, self-respect and academic self-efficacy had positive effects on learning persistence except career maturity. Thridly, the 
mediat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relations between learning persistence and self-respect,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were partially mediated by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Finally,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had also positive effects on learning 
persistence. The results indicate a need to enhanc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design programs that support learning persistence 
for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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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미처 확립하지 못한 자아

에 대해 고민하고 자율적으로 학업이나 진로탐색에 매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자아를 찾고 진

로에 대해 고민하며, 대학에 적응해야 하는 등 다양한 해결과제

를 안고 있다(강승희, 2010; 이숙정, 유지현, 2008; Ramos- 

Sάnchez & Nichols, 2007). 실제로도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

는 학생들은 정서, 사회적 관계, 학업, 진로 등 다양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김경욱, 조윤희, 2011; 이재명, 2009).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학업뿐만 아니라 환경의 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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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함을 의미한다(최효진, 이은주, 2012; 홍계옥, 강혜원, 2010; 

Baker & Siryk, 1984). 다시 말해, 전공뿐만 아니라 개인적 ․
사회적 관계, 학과나 기관 등 다양한 생활에 대해 적응해야 하

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된 이후 개인적, 사회적 삶에서의 적응

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며, 특히 학업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urtado, Carter, & Spuler, 1996; 

Krotseng, 1992). 이전과 전혀 다른 대학생활에 적응하면서 어

려움을 겪게 되면,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

며 이는 학업을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적응 과정에서 환경의 요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학생활적응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성미혜, 2008; 이숙정, 유지현, 2008). 

우선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자기존중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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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회석, 2010; 성미혜, 2008; 이재명, 2009; 홍계옥, 강혜원, 

2010). 학생들을 진단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증가되고 있

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대학생활적응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다(Chemers 

& Garcia, 2001; Ramos-Sάnchez & Nichols, 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전

공에 만족하며 본인이 소속한 대학에도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한편 직업세계가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취업난이 극심한 요

즘, 대학생에게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자 심한 스트레스이다(강승희, 2010; 김경욱, 조윤

희, 2011; 이기학, 1997). 특히 일찍부터 직업훈련기관과 대학

이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

다수의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실정이므로 대학이 취업

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동시에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의 주요 지표에 취업률이 포함되어 

있어, 기관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 촉진을 돕

고자 하는 관심이 높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심리․사회적 도전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지

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설계 및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요

인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가 학업 지속

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성미혜, 2008; 이

숙정, 유지현, 2008; Bettencourt et al., 1999; Chemers & 

Garcia, 2001; Ramos-Sάnchez & Nichols, 2007). 그러나 대

부분의 연구는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 요

인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만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함께 진로성숙도를 투입하여 대학생활적

응과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선행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

감, 진로성숙도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지속의향의 구조적 관

계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학업지속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지속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

4.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대학생활

적응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와 학업지속의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활적응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기초해 자신의 욕구와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최효진, 이은주, 2012; 

Chartland, 1990). 대학생활적응은 학생들이 정서적 측면이나 

학업, 대인관계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한다(성미혜, 2008; Baker & Siryk, 1984). 다시 말해, 새

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 학

업적 성공, 학과 및 기관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면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사회 진출도 잘 준비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자신이 가진 욕구에 알맞게 환경을 변화시키

고 변화된 환경에 스스로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다각적 

현상이다(Baker & Siryk, 1984). 하위요인은 대학생활적응, 

소속대학적응, 전공학과적응의 3요인에서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5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박회석(2010)은 이를 종합하여 

한국적 분위기에 적합한 토작심리학적 특성을 고려해 대학생활

적응의 요인구조를 검증하였다. Baker와 Siryk(1984)의 대학

생활적응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

서적응(Personal-Emotional Adjustment), 학업적응(Academic 

Adjustment), 대학환경적응(Attachment to the institution), 사

회적응(Social Adjustment)의 4개 요인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개인정서적응은 자신에 대한 혹은 대인관계에 대해 인식하는 정

서적 적응을 뜻한다. 학업적응은 학업에 대한 동기, 노력, 학업

적 성공과 실패 등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행동, 학업환경과 관련

된 만족감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 내에서 

친구, 교수 등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감이나 소통 ․ 관리 능

력을 의미하며, 환경적응은 학습자가 소속된 대학에 대해 인식

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2.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

존중감이 언급되고 있다(서현, 2010; 성미혜, 2008). 자기존중

감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중요하고 유능한 존재로 믿고 느끼

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평가를 의미한다(Coopersmith, 1967).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새롭거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긍정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만족할 수 있어, 대학생활에서

도 갈등에 대처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다.

서현(2010)은 유아교육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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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수준을 검토하였는데,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적응 

유형을 밝혀내었다. ‘자기실현형’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학교생활이나 취업에 대한 기대 수

준이 높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자기실현형’은 초기에는 다소 

혼란을 겪지만 서서히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양

상을 나타내어,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성미혜(2008)에서도 여대생의 자아존

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

로 나타났다. Bettencourt 외(1999)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

로 1학년 초반과 말에 집단자기존중감 및 개인자기존중감, 학

업적 ․ 사회적 적응, 고등학교 성취도 및 GPA의 관계를 고찰하

여, 자기존중중감이 학업적 ․ 사회적 적응을 예측함을 규명함으

로써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입증하

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학업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조

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의 어려움을 도전으로 인식

하여 더욱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노력하지 않거나 

포기하게 된다(이재명, 2009; Zajacova, Lynch, & 

Espenshade, 2005).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해 겪는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며 성공적으로 정착

하게 되는 것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과정과 결과 수준에 영향을 미친

다는 면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기 변인

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이숙정, 유지현, 2008; 홍계옥, 강혜

원, 2010; Chemers & Garcia, 2001; Ramos-Sάnchez & 

Nichols, 2007). 예를 들어, 이숙정과 유지현(2008)에서는 자

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계옥과 강혜원(2010)에서도 대학생

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

히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모든 하위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amos-Sάnchez와 Nichols(2007)는 1학년

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함

을 밝혔다.

한편,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Super(1974)와 Crites(1971)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1974년 이후 모델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진로성숙도란 개인이 

진로나 직업발달 과업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태도 차원의 인식

도를 의미한다(Gonzάlez, 2008). 다시 말해, 진로나 직업에 대

한 개인의 성향, 태도와 능력에 대한 판단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진로를 현실적으로 탐

색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에 대해 

노력하고 만족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로에 대

한 고민은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경력개발과 연계되어 전 생애

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

과 취업난 등을 감안하면 진로성숙도는 대학생의 적응과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석말순, 강동욱, 2005; Dennis, 

Phinney, & Chuateco., 2005; Gonzάlez, 2008). 석말순과 강

동욱(2005)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확신 수준이 높은 집단

의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음을 밝혀내어, 진로성숙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Dennis 외(2005)는 2학년

생을 대상으로 대학참여동기, 부모와 동료의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진로 동기가 대학생활적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영향을 시사하였다. Super(1974)의 모형에서도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요인 중, 직업적 만족도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하는 자신 평가(self-appraisal) 수준이 진로성숙도의 주요 

변인 중 하나라고 하여(Gonzάlez, 2008) 자기존중감이 진로성

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활이 다차원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최근

의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진로성숙도와 같

은 주요요인을 함께 투입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생활적응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외국인 대

학생과 같이 특별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

은 타 요인들과의 단편적인 관계를 검토하는 데 그치고 있다.

3.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지속의향이란, 기관이 제공하는 코스나 학위프로그램에 계

속 등록하여 학습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Kember, 2005). 

평생교육 기관이 증가하고, 대학생의 분포 또한 다양해지면서 

중도탈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업지속의향에 대한 

연구는 사이버대학교나 기업의 이러닝 환경 등에서 주로 연구

되고 있다(주영주 외, 2011). 그러나 전통적인 대학교에서도 학

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학업이나 기관에 대한 불만족도는 결국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

은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자기존중감이 학업지속의향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하여, Gloria

와 Ho(2003)는 160명의 아시아계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

기존중감이 학업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입증하였다. Paula

과 Campbell(2002)은 자기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이 실패 시에 

더 높은 수준의 지속의향을 보였음을 검증하여 학업지속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영향을 시사하였다. 한편, Gore(2006)는 대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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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생이 인식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속을 예측하는 변

인임을 규명하였다. Robbins 외(2004)는 심리 ․ 사회학적 요인 

및 학습기술과 학습성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학업적 자

기효능감과 학업지속 간에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Torres

와 Solberg(2001)는 라틴아메리카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지속의도를 예측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

한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여 현실적으로 진로를 탐색할수록 취

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일을 계획하고 지속하기 위한 확고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이기학, 1997). 이러한 점에서 진로성숙도

는 학업을 지속하는 결정을 예측할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되면 학업을 긍정적으

로 지각하고 완료하게 된다. Hurtado 외(1996)는 개인의 심리

적 스트레스가 줄어들 때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학업 지속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Krotseng 외(1992)는 대학

생활적응과 학업지속의 관계를 판별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첫 

학기 후 학업을 그만 둔 1학년생의 대학생활적응이 낮음을 규

명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관계에 기초하여 Fig. 1과 같이 학습자

의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자기존

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외생변인으로서 대학

생활적응과 학업지속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상정

하였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지속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 외생변인들이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대학

생활적응이 매개함을 검증하였다.

Fig.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상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D대학의 공

과대학생에게 2010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웹설문을 실시하였다. 750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

실한 응답을 제거하고 702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기존의 도구를 수정 ․ 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60～.95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자기존

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의 도구에 기초한 Bettecourt 

외(1999)의 설문을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자신의 능력과 중요

성, 존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묻는 문항들로 작성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Corno와 Mandinach(1983)의 MSLQ 

문항 중 4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Holland, Daiger와 Power(1980)이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를 김종환(1997)이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7문항), 능력에 대한 자신감(2문항), 직업정

보에 대한 이해(9문항)의 세 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18문항(4점 척도)이다.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하고 이윤정(1999)이 번안한 대

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총 6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적응(16개), 사회적응(16개), 개인정서적

응(25개), 대학환경적응(10개) 4개의 하위척도(9점 척도)로 이

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지속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Shin 

(2003)의 도구를 수정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학업완

료의 중요성 및 의지, 어려움 극복 의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

성되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측정변인들의 다변량정규성을 검토한 후, 측정모형의 타당도

를 분석하였다.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여 안정된 지수로 활

용되고 있는 CFI와 TLI, 간명성까지 고려한 RMSEA를 통해 

모델부합도를 평가하였다. 측정모형의 모델부합도를 검토한 후 

표준요인부하량을 구하여 측정변인이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는

지 검증하였으며,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

여 유의수준 .05에서 변인들 간의 직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간

접효과는 AMOS 7.0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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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전제인 다변량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측정변인의 왜도는 －1.14～0.47로서 2 미만, 첨도는 －0.83 

～0.61로서 7미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단변량정규성이 충

족되었으며, 조합된 단변량들의 결합분포인 다변량 결합분포의 

정상성 역시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참여자의 주요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78.3%(550명), 여성

이 21.7%(152명)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19～30세가 99.6% 

(696명)를 차지했고, 1학년 66.4%(466명)이 가장 많으며, 2학

년 33.5%(235명), 3학년 0.1%(1명) 순의 분포를 보였다. 디지

털방송미디어과, 정보통신과 등을 비롯한 8개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제외하고 각 요인에 대한 응

답자들의 인식 수준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지

속의향이 가장 높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역시 5.80점(SD＝1.26)으로써 평균 이

상이었으며, 하위 변인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환경적응 수준

이 가장 높고, 사회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Table 1 The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n＝702)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기존중감
(3.75)

자기존중감1 3.82 0.79 －0.42 0.61 

자기존중감2 4.19 1.03 －1.14 0.45 

자기존중감3 3.35 1.10 －0.08 －0.83 

자기존중감4 3.63 0.92 －0.09 －0.58 

학업적 
자기효능감

(3.44)

학업적 자기효능감1 3.27 1.02 －0.16 －0.40 

학업적 자기효능감2 3.44 0.89 －0.07 －0.22 

학업적 자기효능감3 3.41 0.83 0.06 －0.21 

학업적 자기효능감4 3.63 0.92 －0.09 －0.58 

진로성숙도
(3.39)

진로성숙도1 3.78 1.02 －0.64 0.00 

진로성숙도2 3.41 0.98 －0.21 －0.23 

진로성숙도3 2.97 1.10 0.12 －0.64 

대학생활적응
(5.8)

대학생활적응1

(학업적응)
5.81 1.31 0.02 0.08 

대학생활적응2

(사회적응)
5.52 1.14 0.47 0.28 

대학생활적응3

(개인정서)
5.67 1.16 0.31 0.52 

대학생활적응4

(환경적응)
6.20 1.40 0.10 －0.37 

학업지속의향
(3.86)

학업지속의향1 3.95 0.93 －0.74 0.38 

학업지속의향2 3.56 0.88 －0.05 －0.19 

학업지속의향3 4.08 0.83 －0.45 －0.53 

Table 2 The result of correlation (n＝702)

측정변인 1 2 3 4 5

1. 자기존중감 -

2. 학업적자기효능감 .73* -

3. 진로성숙도 .62* .68* -

4. 대학생활적응 .73* .67* .61* -

5. 학업지속의향 .77* .72* .63* .69* -

* p＜.05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과 학업지속의향과의 관계가 가장 높

았으며(r＝.78, p＜.05), 가장 낮은 상관관계에 있는 변인은 진

로성숙도와 대학생활적응으로 나타났다(r＝.61, p＜.05).

2.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최대우도법(문수백, 2009)에 의한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추정

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χ2 (126, n＝702)＝786.358(p＜.05)로 

나타났으나,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χ2가 아닌 안정된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CFI＝.925, TLI＝.908, RMSEA＝.068 

(.062～.074)로서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잠재요인과 측정변인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표준요

Table 3 The result of analysis of measurement model

측정변인
표준요인
부하량

표준오차 t 신뢰도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1 0.64 - -

.68
자기존중감2 0.48 0.09 10.419

자기존중감3 0.53 0.09 11.442

자기존중감4 0.68 0.09 13.67

자기효능감

학업적자기효능감1 0.65 - -

.77
학업적자기효능감2 0.71 0.06 15.162

학업적자기효능감3 0.77 0.06 16.065

학업적자기효능감4 0.61 0.06 13.58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1 0.58 - -

.60진로성숙도2 0.78 0.11 12.201

진로성숙도3 0.48 0.09 9.60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1 0.88 - -

.95
대학생활적응2 0.81 0.03 27.431

대학생활적응3 0.89 0.03 33.128

대학생활적응4 0.84 0.04 29.621

학업지속의향

학업지속의향1 0.50 - -

.68학업지속의향2 0.74 0.12 11.469

학업지속의향3 0.69 0.11 11.162



정애경․김지심․김정화

공학교육연구 제16권 제6호, 201316

인부하량이 .40 이상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측정변인이 잠재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함을 알 수 있다. 개

념신뢰도와 AVE값 역시 각기 0.7, 0.5보다 높아 측정모형이 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검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χ2 (125, n＝702)＝
531.212 (p＜.05), RMSEA＝.068(.062～.074), CFI＝.925, 

TLI＝.908로 나타나 모델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

었다.

다음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진로성숙도가 학업지속의

향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우선, 모든 

외생변인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자기존중감이 β＝.47(t＝6.174,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β＝.20(t＝2.731, p＝.006), 진로성숙도가 β＝ 
.18(t＝3.002, p＝.003) 순이었다. 다음으로 학업지속의향에 

대해서는 자기존중감이 β＝.47(t＝4.120,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β＝.26(t＝2.666, p＝.008), 대학생활적응이 β
＝.18(t＝2.666, p＝.008)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성숙도는 학업지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외생변인들이 

Table 4 The result of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가설 종속변인 독립변인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R2

H1-1

대학생활적응

자기존중감 .470* .470* -

.588H1-2 학업적 자기효능감 .198* .198* -

H1-3 진로성숙도 .184* .184* -

H2, H4

학업지속의향

자기존중감 .486* .401* .085*
a

.667
H2, H4 학업적 자기효능감 .256* .220* .036*

a

H2, H4 진로성숙도 .153 .120 .033*
a

H3, H4 대학생활적응 .180* .180* -

a. 대학생활적응 경유
p＜.05

Table 5 The result of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학업지속의향

자기존중감 .111 .085 .127 0.17 .146

학업적자기효능감 .035 .036 .081 .009 .087

진로성숙도 .037 .033 .079 0.12 .082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순으로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V. 논의 및 제언

높은 대학진학률 만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잘 영위하는 것은 

사회에 성공적으로 발을 딛고 평생학습 사회의 일원으로써 자

신의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대학생활적응의 요인으로 예측되는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

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지속의향에 미치

는 구조적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자기존중감(박회석, 2010; 성미혜, 2008; 이재명, 

2009; 홍계옥, 강혜원, 2010)과 학업적 자기효능감(Chemers 

& Garcia, 2001; Ramos-Sάnchez & Nichols, 2007), 진로성

숙도(석말순, 강동욱, 2005; Dennis, Phinney, & Chuateco., 

2005)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보다 성공적

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과 교수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

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학과 교수진은 학생들을 사회 일원

으로써 존중하고, 산학연구나 교내 프로젝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에서의 성공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인턴십 등을 

활용한 취업경험, 협력학습 또는 현장학습 등을 통해 친밀감과 

관계형성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자기존중감과 학업적 자

기효능감,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하겠다. 더불어 각종 대학생활, 진로, 취업 상담 프로

그램과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이 자신감을 갖고 안정적

인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한 간접적으로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기존중감(Gloria & Ho, 2003; Paula & Campbell, 2002)과 학

업적 자기효능감(Gore, 2006; Robbins et al., 2004; Torres 

& Solberg, 2001)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대학생의 자기존중감과 학업

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필요한 중요 요인이며,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지속의향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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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습지속의향에 직접적인 영향

력은 미치지 않지만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해서 

학습지속의향이 높아지지는 않으나, 진로성숙도가 높아 대학생

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일수록 학습지속의향도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

할 경우 학업을 지속하지만, 부적응할 경우 휴학이나 자퇴 등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선택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극심한 취업난에 진로 고

민이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

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취업프로그램에서는 우

선적으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

을 고취시키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능력과 태도 수준을 높여 진

로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인 대학생

활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

와 일치한다(Hurtado et al., 1996; Krotseng et al., 1992). 대

학생활을 잘 적응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을 끝까지 완료하고, 성

공적으로 평생학습의 일원으로 사회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이나 교수는 대학생들이 입학 초기부터 

학교나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료, 선후배, 교수와의 관

계, 학업, 학비 등에 관심을 갖고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하여 ‘신

입생 세미나’, ‘선후배 네트워킹’, ‘학업멘토’ 프로그램 등 학업

과 사회관계, 진로 선택 등을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

시할 수 있다(서현, 2010).

이상과 같이, 대학생의 자기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

로성숙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점 및 이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은 3년제 전문대학교 학생이 대상이며, 남

학생이 비율이 높고 주로 1, 2학년 학생이 99.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반화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관련 연구를 4년제로 

확대시키고 남녀 비율, 학년별로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여 지

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녀별, 학년별 자기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

성숙도, 대학생활적응, 학습지속의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비교 연구를 통해 대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상담지도 등을 

구성하는데 시사점을 얻고, 이를 대학 프로그램과 상담에서 적

용하여 실제로 대학생활적응과 학습지속의향 향상에 도움이 되

었는지 사후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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